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

2020년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말을 탄 가야” 개막

- 말을 잘 부리며 뽐낸 가야인들의 말갖춤 전시 -

○ 기  간: 2020. 10. 27.(화)~2021. 2. 14.(일)

○ 장  소: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전시실

○ 전시품: 傳 김해 덕산 출토 ‘기마인물형토기(국보 제275호)’, ‘마갑총 말갑옷(보물 제2041호)’, 

‘수레바퀴 장식 토기(보물 제637호)’ 등 800점

국립김해박물관(관장 오세연)은 2020년 특별전『말을 탄 가야』를 개

최한다. 가야 사람들이 말과 함께 일구어낸 문화와 지혜가 담긴 가야 

말갖춤 800여 점을 선보인다. 가야 사회에서 말의 역할과 가치를 살펴

볼 수 있도록 기획한 이번 전시는 다음과 같이 3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 고대 말의 모습

말은 뛰어난 기동성과 힘을 지닌 가축으로 인류와 오랜 기간 함께하

며 인류 사회가 성장하는 데 이바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이

전부터 말을 잘 다루며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했다는 것은 문헌 기

록을 비롯하여 유적에서 출토된 말 관련 자료들로 알 수 있다. 

고대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말뼈와 함께 말 모양 토우, 말 탄 사람 

모양 토기, 말 무늬 토기를 소개한다. 고대 사람들이 그리고 빚은 말 

모양을 바탕으로 당시의 말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제2부 가야 말갖춤의 흐름

말갖춤은 말을 부릴 때 쓰는 연장이나 말에 딸린 꾸미개로 기능과 

쓰임새에 따라 말을 부리기 위한 제어용, 기수가 말에 안전하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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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기 위한 안정용, 말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용, 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으로 나눠볼 수 있다. 2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말갖춤의 특징

과 발달과정을 소개한다. 가야의 말갖춤은 처음에는 중국 동북지방의 

제작 기술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지만, 점차 독자적인 특징과 기술을 

발전시켰다. 가야 초기의 말갖춤은 제어용과 안정용을 중심으로 실용

적이 성격이 강하였지만 5세기 이후에는 귀금속을 이용하여 화려한 장

식용도 널리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제3부 말갖춤으로 보는 가야 문화

가야 유적 곳곳에 남겨진 말갖춤은 가야 사람들이 말을 일상생활에

서는 짐을 나르거나 이동하는 수단으로, 지배자들에게는 그들의 위세

를 뽐내는 대상으로, 전쟁에서는 용맹한 전사로, 신성한 제사에서는 

숭고한 희생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가야의 말갖

춤에 남아있는 신라와 백제의 영향을 함께 보면서 당시 주변 여러 나

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성장했던 가야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말을 부리고 장식한 

도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재현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가야 주요 고분군에서 출토된 자료와 연구 성과와 전문가들의 학술 토

론 결과를 바탕으로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장식용 말갖춤과 아라가야의 

전쟁용 말갖춤 복원을 시도하였다. 각각의 유물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말갖춤의 기능과 역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가야 말갖춤의 역사는 가야 사람들이 말과 함께 일구어낸 문화와 지

혜를 반영하고 있다. 가야 사람들이 남긴 말갖춤을 선보이는 이번 특

별전을 계기로 가야 문화와 가야 사람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

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 담당자 김혁중(055-320-68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별전 ‘말을 탄 가야’ 포스터 사진



붙임 2. 특별전 ‘말을 탄 가야’ 대표 전시품 사진

그림 2. 금관가야 말갖춤(김해 대성동 유적 출토품) 그림 3. 아라가야 말갖춤(김해 대성동 유적 출토품)

그림 4. 대가야말갖춤(고령지산동 45호 무덤출토품) 그림 5. 수레바퀴모양토기(보물 제637호)

그림 6. 말 탄 사람 모양 토기(국보 제275호) 그림 7. 말 무늬 토기(김해 양동리 195호 무덤)



붙임 2. 특별전 ‘말을 탄 가야’ 전시실 사진 

그림 8. ‘말을 탄 가야’ 특별전 전시실 1부 전경

그림 9. ‘말을 탄 가야’ 특별전 전시실 2부 전경

그림 10. ‘말을 탄 가야’ 특별전 전시실 3부 전경


